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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방역권역 현행화로 구제역 
방역관리 효율성 제고

 - ’25/’26 특별방역대책 기간 구제역 방역권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9개 권역 유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운영되는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최근 1년간(2024년 8월~2025년 7월)의 축산차량 실제 이동에 

기반한 네트워크 데이터 3,400만 건과 현장 방역관리 상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4/2025년)와 동일하게 9개 권역을 유지키로 하였다.

  전체 축산차량의 이동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99.5%가 권역 내(95.4%)와 

연접권역(4.1%)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축분뇨운반차량의 

경우 99.9% 이상이 같은 권역 내(99.0%) 및 연접권역(0.98%)으로만 운행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돼지 생분뇨 권역 내·외 이동제한 등 효율적인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차량 유형별로는 가축운반(36.1%), 사료운반(19.8%), 분뇨운반

(3.7%) 차량이 주요 비중을 차지했고, 가축운반차량(99.5%) 및 사료운반

차량(99.4%) 또한 대부분 권역 내(95.8%, 92.3) 및 연접권역(3.7%, 7.1)

으로만 이동하였다. 방문지는 농장(69.6%), 사료공장(7.6%), 도축장

(2.4%), 가축분뇨처리장(1.3%) 순이었다.

  검역본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전국 가축방역기관과 공유하고,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현장 방역관리 상황을 반영한 주기적 권역 현행화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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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본부 홍기성 역학조사과장은 “축산차량 이동 기반 방역권역 관리를 

통해 구제역 예방 및 확산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역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25/’26 특별방역대책 기간 구제역 방역권역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책임자 과  장 홍기성 (054-912-0432)

역학조사과 담당자 연구관 윤하정 (054-91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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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5/’26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구제역 방역권역

권역명 지역
경기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철원)

강원권  강원(철원제외)

충북권  충북

충남권  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전북

전남권  광주,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  제주


